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흑룡강성 지도를 펼치면 가장 동쪽

에 로씨야와 변경을 사이에 둔 도시 

호림시 ( 虎林市 ) 가 있다 . 진보도전

투 , 호두요새 등 관광지로도 유명한 

이 지역에 조선족 마을이 있는데 바

로 양강진 ( 杨岗镇 ) 합민 ( 合民 ) 조

선족촌이다 .

“어서 오세요 . 반갑습니다 .”

합민조선족촌 사무실에서 리형만

( 李亨满 ) 촌당지부 서기가 반가운 

조선말로 맞아준다 . 1961 년생인 그

는 지금까지 꼬박 33 년을 촌주임에 , 

1995 년부터는 촌당지부 서기직을 맡

고 있는 이곳의 ‘터주대감’이다 .

82 년 력사의 이주촌

리형만 촌서기에 따르면 1942 년부

터 연변의 연길 , 백금 등지의 조선족

들이 이곳 합민촌에 이주하여 정착하

기 시작하였는데 1944 년과 1945 년에 

두차례의 큰 인구 류입이 있었다 . 그

리하여 1948 년에 원래 화룡촌 , 신민

촌으로 불리던 마을의 이름을 합민촌

으로 통합하여 오늘까지 부르고 있다 . 

촌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

뜻이 내포된 것이다 . 이러구러 합민촌

도 벌써 82 년의 력사를 갖게 되였다 . 

2001 년에는 린근의 조선족 마을인 영

신촌 ( 永信村 ) 과 합병하여 촌 산하에 

8 개의 촌민소조를 두고 있다 .

호림지역에서 가장 큰 조선족 마을

인 합민촌은 2015 년 호적에 등록된 

호수가 347 가구 , 총인구가 1,454 명

에 달했다 . 호림시에는 모두 3 개의 

조선족 마을이 있는데 합민촌이 가장 

크고 이외에 위강촌 ( 卫疆村 ) 과 영

락촌 ( 永乐村 ) 이 있다 . 합민촌에서

는 지금까지 22 명의 대학생을 배출하

였으며 호림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정

위직을 맡았던 리순범 등 당정간부들

도 다수 배출했다 . 현재 마을에 남아

있는 호수는 78 가구 , 인구는 98 명 , 

그나마 대부분이 로인들 위주이다 .

호림시의 일등 부자 동네

“우리 마을은 현재 호림에서 가장 

부유한 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.” 

리형만 촌서기의 마을 자랑이 시작되

였다 . 합민촌은 일년 수입이 180 만

원 , 현재 700 여만원의 현금 자산을 

보유하고 있는 호림시 일등 부자 동

네이다 . 합민촌이 일등 부자 마을이 

되기까지는 리형만 촌서기의 공로와 

갈라놓을 수 없다 . 촌주임 , 당지부 

서기를 꾸준히 33 년간 해오면서 꿋

꿋이 고향을 지키고 한우물을 판 리

형만 촌서기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호

감이 가득했다 .

합민촌에는 남쪽으로 유유히 흐르

는 목릉하를 수원으로 경작지 면적

이 2 만 2,000 여무 된다 . 그중 수전

이 2 만무 , 한전이 2,000 무이다 . 촌

에서는 마을 떠난 사람들의 토지를 

집체로 임대 관리해주는데 토지 임대

료 수입이 일년에 100만원에 달한다. 

이외에 자체로 개발한 토지와 기동지 

임대 수입이 54 만원 , 농기계 임대 , 

민박 임대 등 기타 수입이 20 여만원

에 달한다 .

화합 문화 건설을 핵심으로

촌에서는 향촌 진흥과 민족단결이

라는 두개의 주선을 틀어쥐고 조선족 

특색의 새 농촌 건설에 정력을 몰부

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.

우선 당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

와 배려로 합민 ( 合民 ) 이라는 마을 

이름중 화합 합 ( 合 ) 자와 같은 한어 

발음인 화 ( 和 ) 자가 들어가 있는 ‘和

谐 , 和美 , 合作 , 融合 , 祥和’ 등 한자

어 내용물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화

합 ( 和合 ) 문화 건설을 핵심으로 민

족문화를 계승하면서 조화롭고 아름

다운 새 농촌 건설에 나섰다 . 마을에

서는 로인협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

로 광장무 표현 , 게이트볼 시합을 조

직하고 있으며 청명 , 단오 , 추석 등 

명절을 맞아 민속문화 행사를 견지해

오고 있다 .

촌에서는 선후로 2,000 만원을 투자

하여 마을의 가옥 60 채를 조선족 특

색으로 개조했다 . 동시에 집집마다 

상수도가 통하고 태양열 온수기 설비

가 갖춰져있다 . 마을에 문화광장을 

건설하고 쓰레기 집중 수거 지점을 만

들었으며 마을 거리마다 콩크리트 포

장을 마치고 4 키로 도랑 정비 , 3,000

여메터 불수강 바자 설치 , 3,000 여메

터의 도로 미화를  마쳤다 . 밝고 정결

한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은 촌민들의 

행복감을 대폭 상승시켰다 .

기업과 마을 ,
아름다운 이야기 엮으며

촌에서는 마을에 대형 쌀가공공장

을 유치하여 입쌀 판매 , 인력 공급 등 

면에서도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

다 .

2009 년에 2,000 만원 투자로 합민

촌에 유치된 호림시굉빈 ( 宏斌 ) 입쌀

가공유한회사는 알곡 수매 , 가공 , 판

매 , 건조를 하는 당지 민영기업이다 . 

한족인 고광빈과 조선족 부인 왕연영

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180 만원을 

투자하여 합민촌과 850 국영농장간의 

포장도로를 건설해주어 촌민들의 교

통 출행에 편리를 도모해주었다 . 

농민들의 쌀 판매가 어려운 난제를 

해결하고저 매년마다 합민촌 촌민들

의 벼를 몽땅 수매해주는데 다른 지역

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다 . 이외

에도 합민촌 촌민들을 포함하여 50 여

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마을 잉여

로력의 고용 창출에 한몫하고 있다 . 

굉빈입쌀가공회사에서는 당지의 

벼를 가공하여 ‘금양강 ( 金杨岗 )’이

라는 입쌀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데 

오염이 없는 변강 청정지역의 이미지

로 전국 각지에서 잘 팔려나가고 있

다 . 당지 기업과 조선족 마을간에 상

호 돕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

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.

··· ···

리형만 촌서기의 선줄군 역할로 합

민촌은 선후로 ‘전국민족단결진보모

범단체’, 계서시 ‘거주하기 좋은 아름

다운 향촌 시범촌’, 2024 년 민족향촌 

진흥 ‘주머니부자 + 머리부자’ 향촌 

행동 시범촌 등 영예칭호를 수여받았

다 . 리형만 촌서기도 계서시 산하 현

급시인 호림 85 개 행정촌에서 5 명만 

뽑는 우수당지부서기 명단에 영광스

럽게 이름을 올렸다 .

“이곳 호림에 오세요 . 진보도공원 , 

호두요새 , 우수리강 발원지 등 관광

지도 둘러보시고 우리 합민조선족촌

에도 구경오시기 바랍니다 .”

리형만 촌당지부 서기의 열정에 넘

치는 요청 인사말이다 .

/ 흑룡강신문

[ 조선족 마을에 가보다 ] 

호림시의 부자 동네 합민조선족촌
- 향촌 진흥과 민족

단결로 조선족 특색

의 새 농촌 건설하며

광서쫭족자치구 백색시 나조촌에서는 일전 ‘제 1 회 논밭문화예술절’을 펼쳤

다 .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은 민족가무 공연 , 산노래 부르기 , 농경문화 체험 , 

농가 먹거리 시식 등을 통해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.                  / 신화넷

20 일 , 광서쫭족자치구 라성 ( 罗城 ) 무람 ( 仫佬 ) 족자치현 창립 40 주년 경

축대회가 열렸다 . 현지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며 자치현 창

립 40 주년을 경축했다 . 사진은 이날 현스포츠쎈터에서 문예공연을 펼치고 있

는 당지 주민 배우들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 신화넷

운남성 푸얼시의 창작 뮤지컬 < 경매유가목 ( 景迈有嘉木 )> 공연이 일전 운남

성대극원에서 펼쳐졌다 . 공연은 생생한 스토리와 다양한 예술형식을 통해 관중

들에게 경매산의 자연풍광 , 민족문화 , 차 ( 茶 ) 문화의 매력을 아낌없이 선사했

다 . 사진은 공연 무대의 한 장면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 신화넷

지난 10 일 , 귀주성 금동남묘족

뚱족자치주 뢰산현에서는 묘족 일

력의 첫날을 의미하는 묘족의 최대 

명절 ‘묘년’( 苗年 ) 맞이 행사가 열

렸다 .

수만명의 묘족 주민들이 뢰산현 

현성에 모여 전통의상 퍼레이드 , 무

형문화유산 전시 , 긴 식탁 연회 등

으로 다양한 경축 행사를 벌였다 . 

‘묘년’은 수확을 경축하고 조상

에게 제를 올리며 천지에 감사하는 

묘족의 최대 명절이다 . 2008 년에 

‘묘년’은 제 2 기 국가급 무형문화

유산으로 지정되였다 . 

사진은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

고 경축 행사에 나선 당지 묘족 처

녀들 . 

/ 인민넷

광서 라성무람족자치현 창립 40 주년 경축

지역 특색 다분한 창작 뮤지컬 < 경매유가목 >

산서 진성에 천년의 ‘타철화’ 보러 가요

귀주 금동남 , 다채로운 ‘묘년’ 맞이 행사 개최

‘논밭문화예술절’ 광서 나조촌에서

‘타철화’( 打铁花 ) 는 하남 · 산서 지

역의 민간 전통 불꽃놀이에서 유래한 

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하나이다 . 붉

은 쇠물을 밤하늘로 흩뿌리면 뭇별처

럼 화려하게 반짝이며 밤하늘을 아름

답게 수놓는다 .

최근에 산서성 진성시 사도소진은 

진성 ‘타철문화’를 적극 육성해왔다 . 

무형문화유산과 향촌관광을 융합한 

새로운 판로를 적극 모색하면서 관광

객들에게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

기회를 제공한 데서 진성지역의 문화 , 

관광 , 웰빙 산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

있다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 인민넷

▲ 합민촌당지부 서기 리형만

▲ 정갈한 마을 문화광장

▲ 가을 벼걷이가 한창때의 입쌀가공공장 현장

▲ 산뜻한 마을 전경


